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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찔끔 인상

급식차별 방치한 정부-국회를 규탄한다!  

△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기재부 어린이집 33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다른 아이들한테는 

1900원이 충분하다고 누가 말해 보라!

△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이 제시한 912억 증액 의견(2600원 인상안) 반영 안 된 

이유를 해명하라!

△ 실세 정치인 지역구 토건예산은 수 백 억씩 챙기면서, 아이들 밥값도 마련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무릎 끓어 사죄하라!

△ 전국 어린이집 재원아동 140만 명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출생률 운운하는 

정부-국회는 입 다물라!

△ 정치하는엄마들은 복지부 예비비 지출하여 2600원 인상하도록 청와대를 

압박하는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

■ 일시 :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정덕 활동가

 - 남궁수진 활동가

 - 조성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식판 피라미드 쌓기 – 맨 위에는 금식판 아래는 평범한 식판들, 식판에도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음을 표현

<기자회견문>



급식차별 방치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이제 출생율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

오늘(10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의결할 예정이다. 어제 예결위 예산소위 송갑석 의원이 정

치하는엄마들 회원에게 보낸 문자에 의하면 내년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900원으로 소폭 인상 

결정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805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1900원까지 올렸다는 것

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지원금이 0원부터 1190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도 최

초로 밝혔고, 전국 300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실태조사 결과도 최초로 세상에 알

렸다.

요즘 물가에 1900원이라니, 1745원이나 1900원이나 아이들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

족한 금액이다. 어디 가서 커피 반 잔, 라면 반 그릇도 못 사 먹는 돈이다. 

2019년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점심 급식 + 오전·오후 간식) 기준이 1745원이고, 보건복지부

는 무려 22년째 기준을 올리지 않았다. 복지부 직원 월급을 22년째 동결하면 가만있을 참인가? 

복지부가 직무유기 하는 동안 1997년에서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44.4% 인상했고, 아이

들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내년도 급간식비 기준을 2600원으로 현실화하는 

증액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912억이 없다면서 배고픈 아이들을 외면했다. ㅐ체 

어느 나라 기재부인지 묻고 싶다.   

기획재정부 어린이집 3300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근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1900원이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나? SOC 사업 예산에는 9천억, 9조원 

이상 펑펑 쓰면서 아이들 밥값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실세 정치인

들은 지역구 토건예산만 수 백 억 씩 챙기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는 140만 명에 이른다. 왜 공무원 자녀들만 3천 넘는 급식을 먹고 

있나? 이게 엄마들이 국회 앞에 와서 따질 일인가? 문제를 드러냈으면 알아서 해결해야지 

1900원이 뭔가?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2600원으로 인상하도록 복지부 예비비

를 써야 한다. 이제 청와대에 묻는다. 아이들 배고픔 이대로 둘 작정인가?

  

2019년 12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